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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문학]  지혜란 무엇인가?

“지혜의 시작은 주님을 경외함이며 거룩하신 분을 아는 것이 곧 예지다.”(잠언 9,10) 이 말씀은 하느님을 참 신앙으

로 섬기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뜻입니다. 이 지혜가 올바른 생활의 기반이고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하느님을 하

느님으로 인정하는 사람, 거룩하신 분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지혜가 주어진다고 지혜문학

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혜의 진정한 의미를 이번 강좌에서 찾아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영혼과 육신을 모두 고쳐 주시려

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병자들에게 필요한 

의사이십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1503항).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

께서는 제자들을 파견하시며 “앓는 이들을 고쳐 주어라”(마

태 10,8 참조)라고 명하셨습니다. 교회는 초기부터 병자성사를 

통하여 병자들을 보살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여 이 사명

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증

언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앓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의 원로들을 부르십시오. 원로들은 그를 위하

여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십시오. 

그러면 믿음의 기도가 그 아픈 사람을 구원하고, 주님께서

는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었으면 용

서를 받을 것입니다.”(야고 5,14-15)

병자성사는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기 

위한 성사입니다. 병자성사는 중병이나 노쇠 상태의 어려

움들을 이겨 내는 데에 필요한 위로와 평화와 용기를 줍니

다. 이러한 은총을 통해 병자는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새롭

게 하고, 죽음 앞에서 번뇌와 좌절에 빠지는 유혹에 흔들리

지 않게 됩니다. 병자성사는 성령의 은총으로 병자들의 영

혼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지만, 하느님께서 원하신다면 육

체도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병자성사를 합당하게 받으려면 먼

저 고해성사를 받아야 하고, 병자 도유 뒤에 성체를 받아 

모시게 됩니다. 특히 죽음을 앞둔 사람이 모시는 성체를 노

자(路資) 성체라고 하는데,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 세상에서 

하느님 아버지께 건너가는 데 힘을 불어넣어 줍니다.  

병자성사를 받은 병자가 건강을 회복했다가 다시 중병

에 걸리게 되면 다시 병자성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한 수술을 받기 전에 병자성사를 받는 것은 합당한 일입

니다. 급격히 쇠약해지는 노인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톨릭교회교리서』 1515항). 병자성사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사

무실에 (혹은 구역장 반장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특히 병자성

사는 병자가 원하는 곳, 곧 성당이나 병자의 집, 혹은 병원

이나 다른 알맞은 장소에서 거행할 수 있습니다(병자성사 예식

서 9항 참조).

“(이마에 기름을 바르며) 주님, 이 거룩한 도유와 지극히 어지

신 주님의 자비로 성령의 은총을 베푸시어 (이 교우)를 도와

주소서. 아멘. (두 손에 기름을 바르며) 또한 (이 교우)를 죄에서 해

방시키시고 구원하시며 자비로이 일으켜 주소서. 아멘.”(병

자성사 예식 2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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